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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코티는 도시의 일상적 풍경같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모습을 찍고 그렇게 얻은 장면을 특유의 기하학적 양식과 결합해 
하나의 회화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게, 그러나 심각하지 않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 그의 작품 속에 펼쳐진 풍경은 작가뿐 아니라 작품을 접한 모두가 살고 있고, 사진을 찍고, 즐기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와 수채화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 도시인의 삶을 보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한 
그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경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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